
D u P o n t과 사회적 책임
한국에서 미라가 발견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최근에는 미라를 통해 선인들의 생활상을 유추함

으로써 우리에게 역사 인식을 새롭게 함은 물론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. 2001년 1 1월 국민들을 깜짝

놀라게 한 경기도 양주의 소년 미라가 그것이다.

국내 최초로 발견된 어린이 미라는 연대 측정결과 3 0 0여년 전인 1 6 9 0년경 사망했고, 흙에서 나온 꽃가루

를 통해 어느 따뜻한 봄날 묻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. 또 치아와 골격의 상태로 미루어 5 . 5세의 소년

이고. 묻힌 곳이 해평 윤씨의 선산인 점에 비추어 DNA 검사를 한 결과 미라의 주인은 해평 윤씨 가문의

종친⌜윤호⌟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. 사망원인도 천연두로 추정됐다.

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구의 미라가 발견됐으나 후손들의 반대로 그대로 묻히거나 아니면 보존기술

이 없어 그대로 산화해버린 사례가 여럿 있었다.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에서 발견된 김덕룡 장군의 미라이

다.

김덕룡 장군은 임진왜란 때 용맹을 떨쳐 왜군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던 맹장으로 전남지방에서는 사당

을 지어 나라사랑 정신을 추모하고 있다. 그런데 1 9 7 0년대 어느 날 후손들이 김덕룡 장군의 묘를 이장하던

중 김덕룡 장군이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미라로 발견됐으나 곧 산화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변해버린

사건이 있었다. 만약 당시에 미라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고 오늘날과 같은 생물학·의학 기술이 있었다면

4 0 0여년이 지난 시점에도 장군의 미라를 보면서 진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었겠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

는다.

필자는 2 0 0 4년 2월1일 K B S에서 재방영한 소년 미라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. 2002년 1 0월2 6

일 K B S가 방영한 역사스페셜⌜소년 미라, 300년 만에 깨어나다⌟는 부제⌜첨단의학으로 밝혀내는 3 0 0년 전

미라의 삶과 죽음⌟이 말해주듯 법의학·해부학·생물학·물리학 및 피부·모발 전문가들이 참여해 나이와

사망원인, 사망시기를 밝혀냈음은 물론 전통복식을 연구하는 단국대 박성실 교수는 미라가 입고 있던 옷

(중치막)에서 그동안 밝힐 길이 없었던 조선 중기 아동복식을 재연하는 데 성공했다.

발견 당시 미라는 아버지의 바지를 깔고, 어머니의 장옷을 덮고 있었다. KBS 제작진은 전문가의 도움을

받아 미라의 생전모습을 복원했고 영상 복원된 미라는 박성실 교수에 의해 복원된 옷을 걸쳐 완벽한 모습

으로 되살릴 수 있었다.

의학·생물학 등을 동원해 3 0 0년이 넘은 미라의 나이, 사망시기, 사망원인을 밝혀낸 점도 감명을 주기에

충분했지만 필자를 더욱 깜짝 놀라게 한 점은 역사스페셜이 끝나고 제작진 및 협찬기업을 소개하는 대목

이었다. 미라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들어간 옷감(의류원단)의 협찬기업이 D u P o n t이라는 사실이다.

국내에는 화학섬유 제조기업이 무수하고 수출액도 자동차, 반도체, 통신기기, 철강 등에 이어 5 - 6위에 올

라 있음은 물론 얼마 전까지 수출효자품목으로 위상을 떨쳤던 화학섬유산업이 어찌하다 이 지경에 이르게

됐나 생각하니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.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는데 얼마나 곤궁하면 역사

를 재현하는 작업을 외국 화학기업에 맡기고 말았는지 안타까움을 넘어 애처로운 생각마저 드는 순간이었

다.

최근 화학섬유 생산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경쟁력 상실

의 원천이 바로 사회적 책임을 가지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은 아닐지 생각되기 때문이다. 화학섬유 제조기업

에 국한된 애기는 아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경영실적이 오직 자본주나 경영진, 회사원의 노력에

따른 결과만은 아니라는 것은 경영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.

그런데 화학섬유 제조기업 관계자들은 아마도 그동안의 성장과정이나 양호한 경영실적이 오직 오너나

경영진 또는 내부조직의 노력의 결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다. 그 결과 회사가 망해가고 경

쟁력이 없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가고 있는데도 노-사 갈등이 첨예하고 그래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쓰러

져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.

D u P o n t은 한국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역사를 재현하는데 일조한 반면, 국내 화학섬유 생산기업



들은 한국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외면했다. 경영철학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시켜주는 대목이다.

국내 석유화학을 비롯한 화학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데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

것인가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.

<화학저널 2 0 0 4 / 2 / 1 6 >


